곰과 “곰”
4조 팀이름몇글자까지가능한지몰라서이렇게만큼이나길게지어봤조
이 작품은 인간의 이면이 공존해 있는 모습을 곰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곰이라고 여겨지는 이미지는 그의 본 모습과는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곰은 야생에서 이름난 폭군이다. 실제로 곰은 매우 똑똑하며 행동도 재빠르다. 그 날렵하고 민첩한 동물은 지상 최강의 육식 동물로 손꼽히는 생물 중 하나이고, 그 발바닥으로 내리치는 힘은 약 1톤에 해당하는 힘이어서 이 발바닥에 맞아 살아있을 생명체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곰은 인간이 되고 싶어 했기에, 인간과 함께 하고 싶었기에 자신 본연의 모습을 쑥과 마늘로 감추고 결국 그 모습을 동굴 깊숙한 곳에 두고 나와 인간이 되었다. 테디 베어는 자신의 모습을 귀여움으로 숨겨 언제나 우리 침대 곁에 있는다. “미련한 곰탱이”는 척하는 모습으로 재주를 부리고 돈을 사람에게 가져다 준다. 반면 이러한 이미지는 만들어짐과 동시에 타자에 의해 규정되어 씌워진다. 타자에게 프레임 씌워진 곰은 그들의 이미지 안에서 강제로 살아간다. 일반인 안에서의 곰은 이제 더 이상 야생적인 곰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것 같다. 곰은 이제 “곰 같은”, 즉 포근하고 다정한 이미지로써 우리에게 다가온다. 
인간은 자신의 모습을 숨긴다. 따라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그들의 양면의 모습과 공생한다.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나는 언제나 타자와 대면한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좋든 싫든 간에 나는 나를 타자의 시선에 대응하여 자신을 만들어야 한다. 아군은 적군에게 승리하기 위하여 자신의 약점을 숨겨 항상 강한 모습만 보여줘야 전쟁에서 승리 할 수 있다. 또한 아주 똑똑하고 자만심 많은 나이더라도 거대한 학문의 경지 앞에선 누구보다 겸손해져야 그 학문과 대면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면에서 본다면, 많은 모습들은 그들의 모습이 아닌 타자들이 좋아하는 상품화된 모습으로 변장 되어 팔린다. 왜냐하면 자신의 내면의 모습보다 겉으로 포장된 모습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이다. 브라운관에 있는 연예인들은 자신들의 본 모습이 아닌 스크린 속의 나를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며 인기를 얻는다. “A는 B이다”고 낙인 된 존재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B라고 여겨진다. 그래서 결국 A는 B가 된다. 그것이 원래 어떤 것이었던 간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떻게 여겨지는가’이기 때문에 규정된 존재는 더 이상 “원래”라는 것은 없다.
두 측면의 나는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나의 본 모습을 숨기고자 또다른 나의 모습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며, 타자에 의해 규정된 이미지에 따라 내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우리는 이렇게 나를 만든다. 끊임없이 생산해내고 보여주며 나의 모습을 바꾼다. 동시에 우리는 생산된다. 그렇다면 계속 정제되고 규정된 나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만든 나일까 만들어진 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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